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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페란토와 어법 

 

인공언어에서 가장 간과하기 쉽고 중요한 것은 어법이다. 

 

에스페란토는 서양어의 어법을 답습하였다. 

동양인 에스페란티스토는 한결같이 서양어에 정통한 식자이다. 따라서 서양어의 

어법에 맞추거나 모국의 어법에 맞추어서 에스페란토를 사용한다. 

 

예술언어는 문화를 구축하고 국제보조어는 문화를 표백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에 대해서는 구축하든 표백하든 전혀 상관없다. 문화 제작으로부터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다. 오히려 국제보조어에 대해서는 표백, 즉 사상(捨象)해야 

한다고조차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법은 그럴 수 없다. 어느 경우에든 오리지널의 어법 제작을 내던질 수는 

없다. 

아프리오리이든 아포스테리오리이든 오리지널의 어법을 갖지 않으면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 간에서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에스페란토는 이 문제에 대처하지 않았다. 서양인과 서양에 경도된 동양인에 의해 

키워져 왔기 때문이다. 

현재 에스페란토의 어법은 사실상 막연한 인도유럽어족 언어군의 어법을 답습하고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아포스테리오리의 어법이다. 

자멘호프가 제대로 어법을 설정하지 않았던 것이 에스페란토의 결점이다. 

 

2012년 현재에서조차 미국의 인공언어 관련 게시판에 고개를 내밀면 동양인이 오는 

일이 드물다며 신기해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이 보급되어도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간극은 크다. 

그렇다면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에스페란토가 서양과 동양의 어법을 합해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기보다 시대적으로 

생각해서 애당초 자멘호프에게는 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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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카와 어법 

 

한편 아르카는 서양에서 동양까지 폭넓은 모국어 화자에 의해 구축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어법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20세기 후반에 있어서 서양과 동양이 접촉하자 대개는 동양인이 서양인에게 맞춰 

가는 것이 현실이었다. 

서양 쪽이 한결같이 경제력과 군사력과 과학력이 있었으며, 동양은 서양에 대한 

동경을 적잖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당시 일본에서 미국으로 유학하는 비율과 그 반대의 비율을 비교해도 이것은 바로 알 

수 있다.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아르카는 1991년이라는 이른 단계에서부터 서양이 

주도하는 방식에 물들지 않았다. 

가장 원시적인 아르카는 꽃말을 이용한 아프리오리 암호이며, 다음으로 원시적인 

아르카는 이것 또한 아프리오리의 암호였다. 

그 후 1991년에 생긴 아르카는 일본어와 핀란드어의 피진으로부터 생긴 언어였다. 

어느 쪽도 인도유럽어족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조금 특수했다. 

그 후 서양인 중심이기는 하나 모국어가 다른 구성원이 유입되었다. 분명히 서양인의 

비율은 많았으나 그 집단의 대표격 중 한 사람이었던 내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어권의 힘이 강했다. 

즉 아르카는 서양어, 특히 인도유럽어족의 어법에 침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법 문제 : 문제를 알아챈 언어가와 알아채지 못한 언어가 

 

그런데 90년대 중반쯤 되어 구성원이 급증하자 어법이 문제가 되었다. 

워낙 다양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집단이기 때문에 같은 아르카를 사용해서 

말하더라도 어법의 상이로 인해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공원’은 어떤 언어 화자에게는 ‘넓은’ 것이며, 어떤 언어 화자에게는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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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강’은 어떤 언어 화자에게는 ‘폭넓은’ 것이며, 어떤 언어 화자에게는 

‘큰’ 것이다. 

에스페란토에서는 영불의 large나 영어의 vast를 참고하여 ‘넓은 공원’을 larĝa parko나 

vasta parko 등으로 말한다(vasta parko가 더 일반적). 그대로 인도유럽어족의 어법을 

답습하고 있다. 

 

영어에도 프랑스어에도 일본어의 ‘넓다’에 딱 들어맞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에스페란토는 역시 서양어의 일종이니만큼 일본어의 ‘넓다’에 딱 들어맞는 

단어를 갖지 않는다. 

만약 일본인이 에스페란토를 사용한다면 결국에는 서양어권의 어법감에 맞추거나 

일본어식의 발상이 틀린 콜로케이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제보조어로서는 중대한 문제이다. 하여간 사용자들끼리 어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정확히 되지 않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제보조어로서는 어법이 특정 자연언어에 의존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용자 

입장에서 불공평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예술언어라면 그나마 괜찮지만 

국제보조어에서는 치명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법 문제가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특정 인공언어를 사용한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언어를 만들기만 하고 사용 실험을 다양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몇 년에 

걸쳐 제대로 실시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법 문제의 존재 자체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에스페란토의 경우 서양인은 서양어의 어법을, 동양인은 서양어를 이미 할 수 있는 

식자가 많았기 때문에 서양어의 어법을 사용한다. 서양인과 동양인 사용자의 관계가 

대등하게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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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동양인이 서양인에게 맞춰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12년이 

되어서도 미국의 인공언어 게시판에서 일본인을 별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인공언어계의 실정이니 말이다. 

 

생각건대 2012년 현재 지구상에서 서로 다른 다수의 모국어 화자가 서양에 편중된 

어법 없이 인공언어를 사용한 예는 아르카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온갖 인공언어가 어법에 대해 너무나도 고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일본인의 인공언어에 관한 지식이 너무나도 빈약한 탓에 의분으로 과거의 

신생인공언어론을 만들었을 때와 비슷한 마음이 있다. 

터놓고 말하면 “니들 어법 너무 우습게 본다. 절대로 그 언어 안 사용해 봤지? 

외국인들이랑 서로 써 보다 보면 무조건 어법에 눈이 가게 돼 있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솔직히 본고의 제목을 ‘어법론’이 아니라 ‘어법 물로 보냐’로 하고 싶었을 정도로 

분개한다. 

 

아르카의 경우 90년대 중반 무렵에는 이미 어법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사용자에 따라 콜로케이션이 전혀 다른 일 따위는 일상다반사라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우리 일본인은 ‘마지막 일요일’이라고 하면 인생 최후의 일요일인줄로 착각하지만 

이는 단순히 last sunday의 직역이다. 

last는 마지막이라는 뜻이지만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이라는 뜻도 있어서 

지난 주라는 의미로 이어진다. 

상대방이 ‘지난 주 일요일’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해도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 

일요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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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발생했다. 솔직히 

당시의 대화는 실제로는 몇 할 정도밖에 제대로 통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다. 

아르카를 메인으로 하는 사람이 일본인 소년과 핀란드에서 자란 소녀이며, 서브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 서양인이었기 때문에 서양어의 어법이 우세해지는 일이 없었다. 

우세한 어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통된 어법이 없고, 그 때문에 어법이 

서로 통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파워 밸런스가 편중되어 있는 에스페란토에서는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법 문제는 버려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기 바란다. 국제보조어라면 오히려 특정 언어의 어법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술언어인 아르카가 국제보조어보다 어법에 대해 탄탄히 고찰되어 있고 훨씬 

국제보조어처럼 생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재미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어법 문제의 구체적 예 

 

우리가 아르카를 운용하면서 어법의 일치를 보지 않은 탓에 의사소통에 고생한 예는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그중 일부를 구체적인 예로 든다. 

이들 콜로케이션에 관해서 당신의 언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얼마나 에스페란토가 

생각 없이 서양에 편중된 어법을 선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페이지를 넘기다의 ‘넘기다’는 뭐라고 하는가. 그럼 반대로 페이지를 되돌릴 

경우에는 뭐라고 하는가. 

아르카에서는 페이지를 넘기는 것은 종이를 뒤집는 동작이므로 페이지를 뒤집는다고 

표현한다. 반대로 페이지를 되돌아갈 경우에는 페이지를 앞집는다는 식의 표현을 한다. 

‘종이를 뒤집는다’라는 물리적인 동작을 그대로 콜로케이션에 사용하기 때문에 

‘넘기다’에 비해서 어느 나라 출신 사람이나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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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을 쓰다의 ‘쓰다’는 뭐라고 하는가. 아르카에서는 ‘열다’ 내지 ‘기능을 

발휘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물리적인 동작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만인이 

이해하기 쉽다. 

일본어에서는 우산은 ‘差す’지만 중국어에서는 ‘打’한다. 한편 영어에서는 open하고 

프랑스어에서는 ouvrir하기 때문에 둘 다 ‘열다’이다. 그렇다면 에스페란토는 역시나 

예상대로 서양어의 어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malfermi 즉 ‘열다’이다. 결코 ‘打’라거나 

‘差す’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회의를 열다의 ‘열다’는 뭐라고 하는가. 아르카에서는 ‘행사를 실행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이는 ‘기능을 발휘하다’와 같은 어형의 동사로서 범용성이 높다. 

 

화장실을 빌린다(トイレを借りる)고 하는데, 화장실은 빌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사용하는 것이다. 반납하지도 않고 갖고 가지도 않으므로 이 빌리다는 빌리다의 

본래적인 어의가 아니다. 따라서 아르카에서는 ‘사용하다’로 표현한다. 

 

큰 수는 ‘큰’ 것인가? 고칼로리는 ‘높은’ 것인가? 큰 질량은 ‘큰’것인가? 바람은 

‘강한’ 것인가? 물의 흐름은 ‘거센’ 것인가? 

이들 표현에 사용되는 형용사는 언어마다 재미있을 정도로 엇갈려서 혼란의 불씨가 

된다. 

이에 관해서 아르카에서는 모두 ‘정도가 심대하다’라는 범용성이 높은 형용사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 

이 형용사 덕분에 ‘크다’나 ‘높다’의 비유 어의를 배정하지 않아도 되며 만인이 

이해하기 쉽다. 

 

또한 어법은 콜로케이션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술’은 어디서 어디까지의 범위를 가리키는가? 영어의 lip은 일본어의 唇보다 

범위가 넓다. 당신의 언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찬물’과 ‘뜨거운 물’은 구별되는가? 영어나 한국어에서는 찬물과 뜨거운 물은 

단어 수준에서 구별되지 않지만 일본어에서는 단어 수준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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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는 어디서 어디까지의 범위를 가리키는가? 문자라면 쓰겠지만 그림이라면 

그리지 않는가. 그림도 쓴다고 하는 언어는 있는가? 또 그림문자라면 쓰다인가 

그리다인가? 어디까지가 쓰다의 범위인가? 그런 것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법이란 단어의 사용법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단어의 의미의 범위와 그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떻게 조합되는가라는 조합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인공언어 제작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법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어떤가? 당신은 제대로 이들 문제에 대해 생각해 왔는가? 혼자서 탁상공론으로 언어를 

만들기만 해서는 봉착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가령 그 언어를 실용했다 하더라도 일본인끼리 내지는 미국인끼리 사용했다면 공통의 

어법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좀처럼 이 어법 문제를 알아채기는 쉽지 않다. 

 

아르카처럼 복수의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 간에서 여러 해 사용해야만 알아챌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물론 본고를 읽은 독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러한 실험을 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알아챌 수 있다. 

 

・어법과 문화 

 

또한 ‘무지개’는 몇 색인가와 같은 문제는 어법 절반 문화 절반의 문제이다. 어법의 

일종이기는 하나 문화 쪽에 가까운 기술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어법 기술과 문화 기술은 종종 변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표백하고 

어법만을 오리지널로 만드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 적어도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나는 문화를 표백해야 할 국제보조어에 있어서 자연언어 수준으로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문화를 표백한다는 행위 자체가 애초에 언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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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문화 기술 중 일부가 어법 기술 중 일부와 중복되고, 또 어법 기술에 관해서는 

사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자연언어 수준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국제보조어 

제작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환언하면 국제보조어로는 자연언어 수준의 정교함을 지닌 본격적인 인공언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최대공약수적 어의에 의한 어법의 표백 

 

인공언어가 어법에 있어서 취해야 할 조치란 어떤 것일까? 

 

먼저 아프리오리든 아포스테리오리든 상관없으니 독자적인 어법을 설정할 것. 

에스페란토는 흐름에 맡겨 서양어권의 어법을 획득했으나 그것은 설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어법에 대해서 제대로 제작자가 고찰하지 않은 시점에서 언어 제작으로서는 

불충분하다. ‘뭐 언어학 전공도 아닌 안과 의사니까 그 정도겠지’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말이다. 

 

아르카는 공통된 어법이 없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독자적인 어법을 설정하게 되었다. 

90년대 중반 무렵의 일이다. 

처음에는 언어학 지식을 구성원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포스테리오리의 

어법이었다. 

그러나 아르카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이세계의 예술언어라는 설정으로 변화해 가면서 

아프리오리로 어법을 부여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아프리오리든 아포스테리오리든 어법을 표백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어법의 표백은 최대공약수의 어의를 획득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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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일본어에서는 ‘넓다’는 면적에 사용하지만 ‘넓은 손’이라고는 하지 않고 ‘큰 

손’이라고 한다. ‘넓다’는 단순히 면적의 심대함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다. 장소성의 

유무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다. 또 ‘마음이 넓다’ 등의 메타포 어의도 있다. 

한편 영어의 large에는 ‘크다’나 ‘넓다’의 의미가 있으며 프랑스어의 large에는 

‘폭넓다’ 등의 의미가 있다. 

이들 언어의 단어에 공통되는 어의는 ‘면적의 심대함’이며, 그 어의가 ‘넓다’나 

large의 최대공약수이다. 

 

복수의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 간에서 언어를 사용할 경우 최대공약수의 어의를 

사용하면 오해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우리는 90년대 중반의 혼란을 경험하고 최대공약수의 어의를 획득함으로써 

사용자들끼리 서로 다른 어법을 표백하여 통일할 수 있음을 알았다. 지식이 아니라 

체득,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표현해도 좋았다. 

이렇게 하여 지금도 아르카에서 ‘넓다’를 의미하는 han은 원칙적으로 ‘면적의 

심대함’밖에는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손은 ‘큰’ 것이 아니라 ‘넓은’ 것이고 공원도 ‘넓은’ 것이며 책상도, 그리고 

장소성이 없는 종이조차도 ‘넓은’ 것이다. 

 

일본어는 ‘넓은 공원’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넒은 종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는 

‘넓다’에 장소성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르카의 han은 ‘면적의 심대함’밖에 나타내지 않기——최대공약수적인 어의밖에 

갖지 않기——때문에 ‘넓은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최대공약수적인 어의이기 때문에 만인이 다루기 쉽다. 망설임 없이 콜로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특징은 본래 국제보조어인 에스페란토가 가져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언어인 아르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다. 본질적으로는 

아르카가 더 국제보조어에 알맞은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르카의 어법은 에스페란토와 달리 다민족의 청소년들이 진흙탕 속의 

풋내나는 인체실험 끝에 구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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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어에 편중되었던 에스페란토에 비해 아르카는 일찍부터 어법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서양어에 편중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로 어법이나 콜로케이션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만약 내가 국제보조어를 만든다면 어휘는 아포스테리오리로 하고 어법은 

최대공약수를 획득하도록 할 것이다. 

 

●예술언어로서의 어법과 어의의 확장 

 

아르카는 예술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제보조어가 가져야 할 표백된 어법, 즉 

만인이 다루기 쉬운 어법을 가지고 있다. 

이는 90년대의 아르카가 예술언어가 아니라 표지(標識)언어, 광의의 국제보조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현재는 예술언어이므로 표백된 어법만으로는 문예적으로 밋밋하다. 

이에 일부러 메타포 등 인간의 인지 능력을 이용한 비유적인 어의를 단어에 부여해서 

어법을 표백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어휘’는 일본어에서는 ‘큰’ 것이지만 아르카에서는 ‘높은’ 것이다. 

 

이는 어휘를 단어라는 벽돌을 집적시켜 쌓아올린 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유적인 어의를 ‘높다’는 단어에 부여함으로써 탈표백화하고 예술언어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것은 90년대부터 00년대 전반에 일어난 어법의 표백에 의해 

구성원들이 아르카 특유의 어법을 피부로 체득했기 때문이다. 

아르카 특유의 아프리오리 어법을 획득해 버리면 비유 어의를 확장하더라도 사용자는 

헷갈리지 않고 아르카의 어법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어법 제작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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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카는 표지언어로서의 광의의 국제보조어가 발단이 되어 예술언어로 안착했다. 

그 과정에서 어법도 표백에서 탈표백의 흐름으로 이행했다. 

 

그렇다면 예술언어를 만들 경우 처음부터 탈표백해 두면 되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아프리오리로 어법을 짤 경우 먼저 표백해 두지 않으면 아마도 제작자의 

모국어나 습득한 언어의 어법을 그대로 답습해 버릴 우려가 있다. 

아포스테리오리라면 그래도 별 상관 없지만 아프리오리라면 생각보다 치명적이다. 

이에 일단 표백 작업을 해 놓고 그곳에서부터 최대공약수의 어의에 비유 어의 등의 

확장 어의를 추가해 나가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현실 

 

이러한 인공언어의 어법론을 머릿속에 넣어 두고 몸에 익혀 놓은 것은 세상이 넓다 

한들 우리 아르카와 그 영향 하에 있는 언어뿐이다. 

미국에서 유명한 인공언어 제작자인 마크 로젠펠더는 자신의 언어가 다른 행성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어휘가 아포스테리오리라 지구의 것으로 되어 있다는 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초보자라도 바로 편의주의라고 눈치채기 쉬운 어휘에 관해서조차 그는 이런 몰골이니 

어법 따위에 생각이 미칠 겨를이 있을 리 없다. 마찬가지로 서구의 다른 논객들도 

여기까지 어법에 대해 경험하고 고찰하지는 않았다. 

당신은 공교롭게도 전세계에서 가장 앞선, 추측건대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미래의 

인공언어계의 상식을 지금 읽고 있는 것이다. 

 

기껏해야 세상의 인공언어가들은 ‘단어가 서양어에 편중되어서는 

불공평하니까’라면서 아프리오리의 최소한의 어휘 수를 가진 공학언어를 만들거나, 

전세계의 다양한 언어로부터 어휘를 도입한 국제보조어를 만들거나 하는 정도의 

빈약한 발상밖에는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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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시시한 수준에서 말하자면 SVO라거나 SOV라거나, 혹은 NA라거나 

AN이라거나, 그런 어순과 같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피아노 하농 수준의 문제에서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다. 

 

내 생각을 말하자면 어휘니 어순이니 하는 수준에서 논쟁하고 있어서는 한참 멀었다. 

그 언어를 실용하지 않았고, 심도있게 만들지 않은 것이 뻔히 보인다. 

 

어법이니 콜로케이션이니 하는 세부에 눈이 가게 되면 겨우 인공언어가로서 상류이다. 

그런데 서구에나 한중일에나 그 수준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 없으며 오히려 그 수준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한, 산의 높이를 모르는 사람들만이 횡행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나는 이 한심한 현실을 바꾸고 싶다. 그렇게 이 기사를 

집필했다. 속내를 터놓자면 국어 교과서에 싣고 싶을 정도로 계몽성이 강한 문서라고 

생각한다. 

 

●인공언어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 

 

인공언어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예컨대 사전의 어휘 수와 한 단어마다 들인 시간의 곱. 어휘 수가 적으면 노력이 적고, 

한 단어 당 기술량이나 고찰량이 적어도 노력이 적다. 이러한 언어는 저급 양산품에 

지나지 않는다. 

 

단어 수만 쓸데없이 많고 한 단어 당 고찰이나 기술이 부족한 언어는 완성도가 

모자라다. 완성도는 어휘 수와 한 단어 당 들인 노력의 곱으로 구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휘의 완성도로써 언어의 완성도를 재는 것은 금방 생각해 낼 수 있으나 

의외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어법이다. 

어법을 제대로 설정했는가. 표백 작업 후에 확장 어의를 추가했는가. 기본어를 몇십 

개만 추려서 이 점을 평가하면 그 언어가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보이는지 알 수 있다. 

나아가 그 작업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 언어는 복수의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 간에서 

실용된 실적을 갖는다는 것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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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만약 이 기사를 읽은 사람이라면 복수의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 간에서 실용된 

실적을 만들지 않더라도 어법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 언어가 복수의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 간에서 실용된 실적이 있는지는 추정할 수 없다. 

 

●신화 속의 어법 

 

여기서부터는 비현실적인 판타지의 이야기이다. 공부는 아니다. 

이세계의 신화 속에서 아르카의 어법은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을까? 

아래에 어법의 기원에 대해 서술한 문장을 실었다. 

 

아르카는 어법에 중점을 둔 언어이니만큼 신화의 이른 시점에서 이미 어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만큼 인공언어에 있어서 어법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이는 어디까지나 신화이므로 에스테 이론이란 판타직한 해석을 들고 나왔다. 

신화상에서 지구의 언어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점에는 주의하기 바란다. 

 

참고로 아래 정도의 문장조차도 번역하지 못하는 인공언어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다. 

 

그렇다기보다 인공언어 중 99%는 아래 문장을 번역하지 못한다. 그만큼의 어휘가 

없고 문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어법도 문화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참으로 심각한 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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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이론 

 

그들은 어떤 물질이나 개념이 갖는 본래적인 이름을 듣는 능력이 있었다. 엘트는 

엘트라는 이름으로 정해질 운명을 타고난 존재이며, 사알 또한 그렇다. 따라서 그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름을 불렸을 때 그것이 합당하다고 느꼈다. 

이것을 에스테 이론이라 부른다. 에스테 이론에서는 온갖 개념은 고유한 신호를 

갖는다. 그 신호는 0과 1의 집적이지만 음성이나 빛의 파장 등으로 규칙적으로 변환할 

수 있다. 

예컨대 손을 오므려서 주먹을 만든다. 그리고 손목을 포함하지 않고 이 주먹 부분만을 

가리키는 개념의 신호를 얻어서 그 신호를 음성변환하면 [baog]와 같이 된다. 정확히는 

그 음성은 [baog]는 아니다. 사람이 혀와 구강과 폐를 사용해서 근사적으로 표현한 

음성이 [baog]라는 것뿐이다. 

엘트와 사알은 자신들의 신체가 표현할 수 있는 온갖 음성을 30개의 음운으로 

압축했다. 그 30개의 음운이란 후의 아르카의 음운에 S, Z, H, L을 더한 29음과, 여기에 

슈와를 더한 것과 같다. 

이 음운을 사용하면 주먹을 나타내는 신호는 /baog/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들은 개념이 발하는 고유한 신호를 음운으로 변화시켜서 어휘를 확장해 나갔다. 

 

그들은 사물뿐만 아니라 개념이나 행위나 상태의 이름도 알고 있었다. 예컨대 

사랑한다는 행위는 tii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상하와 같이 형태가 없는 개념이나 크다와 같이 형태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도 적절한 

이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개념의 이름을 그들은 에스테라고 불렀다(명사 이외의 

획득). 

 

−어법의 기원 

 

참고로 주먹에 손목을 추가하면 금세 그 개념은 baog에서 동떨어진 신호를 발하게 

된다. 

사랑한다는 행위도 어법이 변화하면 에스테가 변화해 버린다. 에스테는 작은 일로 

변화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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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물은 에스테로 eria라고 하는데, 이것은 0도의 H2O를 가리키며 진흙이 

들어가거나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기체가 되거나 액체가 되거나 온도가 바뀌거나 하면 

에스테가 금세 변해 버린다. 

이래서는 엘트와 사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물은 모두 다른 에스테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이러한 언어는 불편하다고 느꼈다. 

이에 그들은 eria의 온도나 다소 섞인 진흙 등의 불순물에 신경쓰지 않고 모두 

공통적으로 이것들을 eria라고 부르기로 했다. 즉 특정한 에스테로 다른 에스테를 

대표시키기로 했다.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모두 eria라고 

부른 것이다. 

이때 처음으로 어법의 개념이 탄생했다. eria는 약간 진흙이 들어간 물과 맹물을 둘 다 

가리키며, 찬물과 뜨거운 물도 둘 다 가리킨다. 그러나 와인이나 과즙은 eria가 아니며 

eria와는 변별된다. 즉 eria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가리키지 않는가 하는 어법이 

탄생한 것이다. 

온갖 개념을 에스테로 표현하면 어법은 불필요하지만 단어에 의미의 범위를 

부여함으로써 어법이 발생했다. 

 

-eestemiir 

 

 luus til envi len ser est xano le tul o jip alxa til. elt et xal le til est del elt xanol kok saal. 

alson luus nak estfit t'ole et daz im estik yu ole. 

 el ku tu et eestemiir. xalt eestemiir, il jip til tex enta. tu tex et lad kon 0 o 1. el miyu 

sen tu tex a fo az far wen haas zettel. 

 re lad baog vol bik las. jip del tu vaik tixen tank til xe tex, see el xim sen fo del [baog] 

ol miyu tu tex a fo. kils, tu fo de [baog]. tio, fo yut lan le til vesn, kuojim, sapm wen et 

myul a fo del [baog] da. 

 elt o saal aajik 30 lim it il feet le nosse foz sen kon main nossel. tuus 30 lim et lim t'arka 

le luna sil seta, fok lim del S, Z, H, L, alfok q del seetvesto. 

 el volt sen tex l'eks baog lex /baog/ kon tuus lim. yan kon tuus lim, mirok sein soror ilvet 

vol miyund tex enta le jip alxa til a xe lim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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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us ser est xano t'en tul hot tet jip, sool, kook tan. ova luus ser sool del tiials til est xano 

del "tiia". 

 

 luus ser est daz on jip le si mo ovaen xtar, fok kook le si mo ovaen kai. luus anx tuus est 

lex eeste. (xim t'en asa) 

 

-moms e vetyolom 

 

 ol el kav em tank a baog, im tu foni, tu jip til em tex l'et enk tinka xalt /baog/. 

 sool del tiials tan til em eeste enk ol tu sool til em vetyolom enk. eeste et dimiyu. tu em 

sen miyu sofel. 

 

 ova, eeste t'er et "eria". tu eeste eks A2Z le til gol 0. tu eeste em sen miyu sofel. ol er 

til bet ul robitul, ul ol tu et sap az esi, alul saf tuul ik miyu, son eeste tuul ik miyu kon 

foni. 

 hayu elt o saal anx fal il er le luus ins fol ikn skol kon eeste enk. ya, ko eeste taten ko pit 

t'er. hayu luus nak gaato eld et eno vart xalt ikn skol. 

 son luus jalik nosse anx van er dipit lex "eria" kont sek saf t'er, robitul poten er ovaen 

bet kalo. alfi, luus japik xe eeste lex eelet t'eeste alt sein. alalfi, luus jalik nosse anx van les 

et kuyu er lex "eria" da. 

 see im tu foni, jip del vetyolom fiasik. "eria" eks er le til bet kalo kont eks er le til 

yuu. fok tu eks xiria ont axer. tal rei ont ane de "eria". tuus et velx it "eria". alfi, im 

tu, vetyolom del eria eks to fok tu en eks to fiasik da. 

 el bas vetyolom ol volt il jip kon fe eeste. tal eld luutes ximik vetyolom im foni del nosse 

fitik lot t'eks a vet. 


